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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 건강 최우선 가치로”…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구축                                                                                       
                                <써스펜·맥시부펜>

좌약부터 짜먹는 시럽까지, 연령·상황별 맞춤형 해열진통제 라인업
아세트아미노펜·덱시부프로펜 두 성분으로 유소아 해열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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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한미약품의 유소아 해열진통제 라인업. 
왼쪽부터 복합써스펜좌약, 써스펜키즈시럽, 맥시부펜시럽, 맥시부키즈시럽

(2026년 1월 16일)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한미약품이 유소아를 위한 해열진통제 라인업을 확대하며 아이들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부모들이 아이의 작은 기침이나 콧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연령과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감기약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다양한 제형과 연령별 맞춤 해열진통제를 선보이며 유소아 해열진통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기반의 ‘써스펜(복합써스펜좌약·써스펜키즈시럽)’ 시리즈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맥시부펜시럽·맥시부키즈시럽)’ 시리즈를 통해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폭넓은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먼저, 한미약품의 써스펜 시리즈는 1976년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써스펜 좌약’으로 허가돼 국내 유아용 감기약 시장의 첫 발을 내디뎠다.
[image: 복합써스펜좌약 성상]
이어 1991년 출시된 ‘복합써스펜좌약’은 한미의 레거시 제품이자 유아용 의약품으로,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복합써스펜좌약은 국내 유일의 해열용 좌약으로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복합써스펜좌약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필수 상비약으로 자리잡았다.<사진> 복합써스펜좌약 제형


복합써스펜좌약은 지난해 6월 생산 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인간존중’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의 결단이 이어졌다. 송 회장은 “이익을 많이 볼 생각하지 말고 생산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공급 재개를 위한 실무진의 재검토를 거쳐 현재는 약국가에 다시 유통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써스펜키즈시럽’을 출시하며 써스펜 라인업을 확장했다. 이 제품은 복합써스펜좌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기반으로 개별 포장된 스틱형 파우치 시럽으로 출시됐다. 이를 통해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외출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사과향 첨가로 유소아 복용 순응도도 고려했다.

한편, 이부프로펜의 활성 성분인 덱시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한 맥시부펜 시리즈(맥시부펜시럽·맥시부키즈시럽) 역시 한미약품의 유소아 해열진통제 라인업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다.

2006년 출시된 맥시부펜시럽은 달콤한 포도향의 병 타입 시럽제로, 포함된 계량컵을 통한 체중별 용량 조절이 용이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상비약으로 자리잡았다. 이어 동일한 포도향을 적용한 개별 포장 스틱형 파우치 제형의 ‘맥시부키즈시럽’을 출시하며 휴대성과 복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맥시부펜은 국내 최초로 유소아 250여명 대상의 3상 임상시험 진행한 유소아 해열진통제로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받았다. 당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임상 참여 확인을 받는 과정이 매우 힘겹고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개발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졌던 임성기 선대회장의 굳건한 추진력으로 개발이 가능했다.

맥시부펜 시리즈는 확인된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많은 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써스펜과 맥시부펜 시리즈는 각각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부프로펜 성분으로, 서로 다른 계열의 해열진통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두 제품군은 증상에 따라 교차복용이 가능하며, 열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복용 간격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써스펜과 맥시부펜 모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필수 상비약으로, 연령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복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약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자료 문의 : 장진혁 차장(02 410 0429) / 안종연 대리 (02 410 9831)

image1.jpeg
Hanmi

I RA0t sl
T S MAEFRS Al B

o]

L2012 FHop sory
51&1 A m”
U Pty P

{DMEJW&EEW/D{-U\EEHEM\

ok





image2.jpeg




image3.jpeg




